보도 관계 여러분
2008 THE　PINX　CUP 제9회 한일 여자 프로 골프 대항전
２００８년１１월１８일
THE　PINX　CUP 한일 여자 프로 골프 대항전 대회 사무국
12월 6일(토), 7일(일)의 2일간의 일정으로 한국 제주도 핀크스골프클럽에서 「2008 THE　PINXCUP 제9회 한일 여자 프로 골프 대항전」(주최：핀크스골프클럽)을 개최합니다.
본 대회는 한일 교류의 증진을 위해 LPGA of Japan(일본 여자 프로 골프 협회)와 KLPGA(한국 여자 프로 골프 협회)의 특별 후원을 얻어 1999년에 창설된 한일대항전으로 금년이 통산 9번째의 개최가 됩니다.(2001년 대회는 미국 동시 테러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중지)
대회는 2일간에 걸쳐 1대 1의 싱글스트로크 매치플레이(18 H스트로크 플레이)로 서로 경쟁합니다. 작년 대회에서는 3 홀까지 가는 연장 승부 끝에 일본 팀이 승리했고, 역대 전적을 3승 4패 1 무승부로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싸움은 끝까지 승부의 행방을 모르는 호각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회가 2006년, 2007년은 일본에서 연속으로 개최되었습니다만, 올해는 다시 싸움의 무대를 한국 제주도로 옮겨 개최가 됩니다.
일본 팀에게는 힘든 어웨이로의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올해 일본 팀은 USLPGA투어에서 활약한 우에다 모모코와 마스터즈 토너먼트 GC레이디스 종료시점의 상금랭킹 상위자인 후쿠시마 아키코, 코가 미호, 요코미네 사쿠라, 후도우 유리 등 12명이 집결해 사상 최강의 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한국 팀은 리코컵 브리티시 여자 오픈을 시작해 일본 투어에서도 2승을 올린 KLPGA투어 상금왕의 신지애를 필두로, USLPGA투어에서 활약하는 이선화, 박인비, 장정, 또 현재 일본 투어로 상금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지희 등 강력한 멤버들이 포진되었습니다.
모국의 국기를 짊어진 명예로운 싸움, 그리고 프로로서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 곧 막을 엽니다. 아무쪼록 주목해 주십시오.

[대회 이모저모]
“후레쉬 재팬”으로부터 올해는“최강 재팬”으로!
작년 대회에서는 평균 연령 23.9세라고 하는 사상 최연소 멤버로 한국 팀에 도전해 선풍을 일으킨 일본 팀입니다만 올해는 투어 전체가 하나가 되어, 상금 랭킹 상위 선수가 집결한“최강 재팬”을 결성하고 싸움에 도전합니다. 개인 스케줄 등으로 톱 선수들 전원이 한일전에 나서는 것이 그동안 어려웠습니다만, 마침내 이 호화 멤버가 실현되었습니다. 확실히 거국적으로 어린 선수·중견선수·베테랑 선수 등 밸런스가 잘 이루어진 “최강 재팬”의 싸우는 모습에 주목해 주십시오.
7전 전승을 이루어낸 한일전 최강 플레이어 요코미네 사쿠라
일본 팀의 에이스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수는 한일전에서 7전 전승이라고 하는 경이로운 승률 100퍼센트의 요코미네 사쿠라입니다. 요코미네는 2004년의 첫 출전 이래, 김미현이나 전미정 등 강호 선수들을 차례로 이겼고, 작년 대회에서도 첫날 안선주, 2일째에 지은희를 이기며 파죽의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요코미네는 일본 팀에 있어서 큰 무기이며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에이스로서의 역할에 기대가 큽니다. 과연 이 전승 기록은 언제까지 계속 될지, 연승 기록의 행방에도 주목해봐야 할 것입니다
신지애 킬러는 모로미자토 시노부
한국 팀의 주축을 담당하는 신지애는 올해 리코컵 브리티시 여자 오픈으로 메이저 첫 우승을 장식한 것 외에 KLPGA투어 3년 연속 상금왕을 차지했고 JLPGA투어에서도 PRGR 레이디스컵, 미즈노 클래식 등 2승을 올리며 압도적인 활약을 보이고 있는 경이로운 20세 선수입니다. 그러나 한일전에는 2006년에 첫출전을 했습니다만, 과거 대전 성적은 1승 3패로 그 실력과는 정반대로 이상하게 한국 팀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지애의 천적은 모로미자토 시노부로, 2006년과 2007년의 2일째 모두 맞대결해 모로미자토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리벤지에 불타는 세계 최강의 골프 왕국·한국 팀
올해 한국 팀도 강력한 멤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압도적인 힘을 과시한 신지애 외에 USLPGA투어에서는 박인비, 이선화, 최나연, 장정, 지은희, 한희원 등 모두 상금 랭킹 20위 이내(멤버 확정시)의 선수 6명이 참가합니다. 또 출전멤버로부터 빠진 플레이어라도 USLPGA투어의 상금랭킹 30위 이내에는 수많은 선수가 들어 있어 나라 단위로 생각하면 그 레벨은 세계의 톱이라 하겠습니다. 일본의 미야자토 아이나 우에다 모모코가 USLPGA투어 상금 랭킹이 40위대라고 하는 것만 봐도 그 레벨의 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작년 한일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패한 한국 팀은 몹시 분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홈에서의 개최가 되는 올해는 복수를 위해 더욱 강하게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